
거인의 어깨 위에서 
펼치는 도전

정호근 교사는 과학발명동아리 ‘사이노베이터’를 ‘거인의 어깨 

위에서 펼치는 도전’이라 말했다. 제자들이 자신의 어깨를 

딛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23년간 동아리를 

이끌어왔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동아리 활동을 해온 이정무 

학생도 선생님의 노고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글		이유정			사진		홍승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정호근 교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이미 많다. 

 

 

겸손을 더해 추린 이력이 이 정도인데, 그는 자신을 내세우는 대신 학

생들의 발명품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3년간 ‘사이노베이

터’를 거쳐 간 수많은 학생들이, 그의 개인 이력보다 더 큰 자산이자 

훈장이기 때문이다. 그의 제자들은 각종 발명대회에서 늘 수상의 영

예를 안고 돌아온다. 정호근 교사의 발명 교수법에는 남다른 비법이

라도 있는 걸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헤매면서 터득

한 결과죠. 모든 학문은 문제 해결이 화두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창의력이 나와요. 세상에 대한 관찰부터 문

제 제기, 해결 방법들을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것, 최대한 날 것을 학생들에게 던져주고, 그들의 자율

성과 방향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정호근 교사의 교수법인 셈이다. 그

래서 처음엔 어렵다. 어떤 학생은 관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

고, 어떤 학생은 문제 제기에서 꽉 막힌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늘 

정호근 교사가 있다. 심지어 발명품을 시연해보는 현장 속에도 그는 

늘 학생과 함께이다. 

“모터보트 관련 대회였어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한 번 해볼

까 싶어서, 건대 호수로 나갔죠. 그런데 오리떼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시연품은 부서졌고요.” 

오리떼와 사투를 벌였을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어땠을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지만 이날 학생은 배웠을 것이다. 부서지고 아파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스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실패 속에서도 배운다  

사이노베이터 동아리방 책꽂이에는 창단 연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배들의 주옥같은 고민의 흔적이 꽂혀 있다. 주요 프로젝트를 엮은 

‘보성 메이커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여기엔 성공은 물론, 실패의 흔적

까지 모두 담겨 있다. 선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참

고서인 셈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처음엔 속으로 선생님 원망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보성 메이

커 프로젝트’를 보니까 어떻게 창조적으로 접근하는지를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

터는 애정이 생겼어요. 문제를 진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부

터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이정무 학생은 2022년 제7회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수

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두 명의 친구와 함께 팀을 이뤄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스마트 부표를 

만들었단다. 

“선생님께서 매년 두 번 정도 사이노베이터를 거쳐 간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추진해주세요.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세계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정무 학생은 정호근 교사의 어깨 위에서 올해도 여러 발명대회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또 어떤 수상내역들이 이들을 기다리

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정호근 교사의 ‘이 말’이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

음을 알게 했다.  

“수상은 결과이지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운다. 그의 가르침이 있는 한 학생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서울교육 사람들

더 SEN 톡 서울교육 ING 교육 산책

보성고등학교 과학발명동아리 

정호근 교사 + 이정무 학생

•  1998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특허청장상 동상을 수상한 

저력의 교사 발명왕.

•  과학에 관심 있는 고교생이라면 다 안다는 과학발명동아리 

‘사이노베이터’의 창시자. 

•  2011년 ‘세계 창의력 올림픽대회’의 한국인 최초 국제 심사위원. 

•  2021년 올해의 스승상을 받은, 존경받는  선생님. 

모든 학문은 문제 

해결이 화두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창의력이 

나와요.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세계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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